
SK, 원유 파이프라인 기름 유출
해경, 3월15일 9시25분 5개 중 1개 균열로 … 5리터 새어나와

3월15일 오전 9시25분께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의 원유 이송 파이프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해경과 울산시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원유 유출사고는 공장으로 이어지는 직경 14인치 또는 36인치의 원유 이송 파이프 5개 가운데 1개가 오래

돼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사고가 나자 해경과 울산시가 원유 이송 파이프 인근의 우수관로와 바다에 더 이상의 기름이 확산하지 못

하도록 모두 5중 오일펜스를 쳤다.

해경은 “30여분 동안 기름이 흘러나왔지만 긴급 방제작업을 통해 실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은 5리터 가량”이

라며 “발 빠른 대처로 기름의 대량 유출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해경과 울산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 관계자를 조사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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